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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시(1 )

들뢰즈 가타리의 주요 개념은 이다 이 개념은 들뢰즈 가타리를 다/ ‘creative involution’ . /▶

윈뿐만 아니라 베르그송과도 구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고 스피노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.

으로 우리를 이끈다 스피노자와 실천철학 에서 스피노자와 우리 참조 이제 문제가.( )『 』 「 」

되는 것은 생물학적 유기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기계적 배치의 한 요소로서의 인간이다.

이제 인간의 진화 가 논의된다면 자연 및 생명체들과의 관련 하에서의 진화보다 기계들과‘ ’

의 관련 하에서의 진화가 더 중요하다 환경 의 의미 자체가 바뀌었다. ‘ ’ .

기계적 퓔룸 의 개념이 중요하다 퓔룸은 연속적 변이 정도의 사유 베르‘ (machinic phylum)’ . ( ,

그송주의 의 바탕 주체로서 특이성을 실어 나른다 퓔룸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이 통합) / . 自然

된다 퓔룸은 디아그람과 쌍을 이루어 추상기계를 형성한다 추상기계가 구체적인 형상을. .

띠게 되면 배치가 된다 기계적 배치와 언표적 배치.( )

메카닉들은 인간 주체의 발명품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배치로서 다루어진다 그러- .

나 인간이 메카닉에 흡수된 비관적 현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인간과 메카닉 그리고. ,

동식물들 등이 함께 형성하는 기계적 배치가 문제될 뿐이다 아울러 언표적 배치가 함께 고.

려되면서 문화의 차원이 함께 다루어진다.

공재면 내재면은 카오스에 대한 들뢰즈 가타리의 개념화로 보아도 무방하다 구조 섬들‘ ’, ‘ ’ / . -

아래에 또는 그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장 구조 섬들이 거기에서 개별화되어 나오, -

고 또 그리로 돌아가는 기 가 공재면 내재면이다 태허 에 해당한다 는 또( ) , . ( ) . ,氣 太虛 氣 太虛

한 스토아학파와 스피노자적 의미에서의 실체 자연 신이기도 하다 같은 논리가 보다 구체= = .

적인 여러 층차들에서 적용될 때 탈기관체 개념이 성립한다‘ ’ .

교시(2 )

들뢰즈 가타리는 다윈 바이스만 베르그송으로 이어지는 한 생각을 이어받고 있다 유기/ , , .▶

체보다 그 아래에서 지속되고 있는 생식질 바이스만 에 중점을 두고서 사유한다는 점이다‘ ’( ) .

그래서 시몽동으로 대변되는 개체화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것은 구조주의와는 다른 성( ) .

격의 탈주체주의 사유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들뢰즈 가타리는 이런 생각의 한 급진화인 유. /

전자 결정론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들에게 유전이나 진화는 생물학에서보다는 더 복잡.

하고 넓은 함의를 띠기 때문이다 들뢰즈 가타리는 현재 주류 이론인 신다윈주의 유전학. / , ,

분자생물학을 흡수하지만 그 테두리에 갇히지는 않는다.



바이스만의 생물학과 더불어 복잡성 이론 및 자기조직화 이론 또한 중요하다 여기에서 복.

잡성 이론은 물리학적 맥락보다는 생물학적 맥락을 가리킨다 는 글자 구성 그. ‘complexity’

대로 함께 접혀 있음 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곧 공진화 의 이론“ - - ” . ‘ ( =coevolution)’共進化

이다 자연도태의 주인공은 환경이고 생명체는 도태 생존의 순서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다. / .

생명체와 환경은 연속적이며 생명체는 개방계 을 구성한다 생명체는 단지, (open system) .

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응답하는 것이다 베르그송. (répliquer) .( )

굿윈의 말처럼 생명체는 단순한 내적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이의 결과가 아니며 스스로를( )

만들어가는 능력을 갖춘 존재이며 또 캠피스의 말처럼 적응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그 자,

체 진화 과정의 산물이다 과정과 산물들은 변증법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 베르그송의 물. . ( 『

질과 기억 도 이런 구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바렐라에 따르면 생명체와 환경은 상호 종화) ‘ ’』

와 공결정 의 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보다 발달한 생명체일수록 이런 연‘ (codetermination)’ .

계성의 복잡성도 커진다 이 생각은 탈영토화 개념으로 이어진다. ‘ ’ .

철저한 다윈주의자인 모노에게도 이런 생각은 나타나 있다 도태압. ‘ ( =selective淘汰壓

은 유사한 생태권들 내에서 살아가는 상이한 유기체들 사이pressures)’ (ecological niches)

에서의 종적 상호작용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유기체는 이 과정에서 선별적인( ) . ‘ ’種的

역할을 하며 유기체가 더 발달될수록 자율성은 점점 더 커진다, .

교시(3 )

들뢰즈 가타리의 사유가 기계 와 메카닉 을 구분하며 모든 기계들을 내재면에 놓고서/ ‘ ’ ‘ ’ ,▶

생각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내부는 단지 선별된 외부이며 외부는 단지 투영된 내부일 뿐. “ ,

이다 이는 윅스켈과 메를로 퐁티를 거쳐 들뢰즈 가타리로 이어지는 생각이다 메를로 퐁티.” - / ( -

와 들뢰즈 가타리의 차이도 음미 그리고 생명체의 자율성은 배치와 탈영토화에 관련해 이/ ).

해되며 자기조직화도 이런 개념틀 속에서 이해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칸트로부터 오늘날의.

자기조직화 이론에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통일성 안정성 동일성의 개념은 비판된다 그러나, , (

이케다가 강조하는 동일성의 역할도 음미).

들뢰즈와 가타리의 사유는 유전자 결정론과 대립한다 최근의 생물학은 생명 현상을 더 이.

상 물질적 구조의 부대현상 으로 보지 않으려는 입장을 다듬어 왔다 유기(epiphenomenon) .

체의 생명은 비선형적인 피드백 공정들을 포함하는 복잡한 자기조직계들, (autopoietic

의 창발성 으로 이해된다 유기체들은 자기조직 및 자기조절systems) ( ) .創發性

능력을 가진다 생명은 가 아니다 분자들의 활동 유전자들의 활동(self-regulation) . DNA . , ,

형태발생적 맥락 등은 단순한 연역관계를 맺지 않는다 로버트 로젠은 바이스만의 생각을.

전복시킨다 체세포와 유기체가 중요한 것이다 생명이란 형태발생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는. . ,

복잡계들의 창발적 현상이다 진화 없이 생명을 생각할 수는 있어도 생명 없이 진화를 생. ,

각할 수는 없다 생명체들은 단지 진화 과정의 매듭들인 것이 아니다 생명체의 활동이 진. .

화의 가능성의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다.


